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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atic Nerve Injury Caused by Biting of a Centipede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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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re are few medical reports about the biting injury by centipede either within or outside

of Korea. The bite injury usually causes localized edema and pain, renal failure or shock. However there

has been no report of nerve injury caused by centipede. We report one case of sciatic nerve injury caused

by a centipede.

Methods: A 54-year old healthy man visited our hospital due to motor and sensory impairments of right

lower extremity one month after bite by a centipede. On physical examination, there were weakness of

right knee flexor, ankle dorsiflexor and plantarflexor as well as toe flexor and extensor muscles. Electro-

diagnostic study revealed incomplete sciatic nerve lesion involving tibial and peroneal component around

the bite site.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treatment including oral steroid, strengthening exercises and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was administered on daily basis. One month after treatment, physical exam-

ination revealed increased muscle strength (good grade) of all weakened muscles. Electrodiagnostic study

showed improvement, too. The centipede species was identified as Scolopendra subspinipes multilans.

Conclusion: Nerve injury caused by centipede has not been reported, yet. We report a case of sciatic

nerve injury caused by a centipede and it had good 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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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네의 물림에 의한 손상에 대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많이 알려진 바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대

부분 가벼운 부종 및 통증을 나타내어 대증적 치료만으

로 호전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신부전을 일으키는 등 다

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경손상이 보고된 바는 없었다.

지네는 시골이나 습지, 깊은 산속 등에서 비교적 흔

히 볼 수 있는 절지동물인데 국내에 서식하는 지네에는

돌지네목, 땅지네목, 그리고 왕지네목 등 크게 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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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 중에서 돌지네목은 크기가 가장 작은 종류

로서 15 mm 정도 되며 다리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

땅지네는 크기가 50 mm 정도에 이르고, 왕지네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110 mm 정도에 이른다.

본 저자들은 지네의 교상으로 인하여 우측 하지의 운

동 및 감각이상을 주소로 찾아온 환자에서 전기진단검

사 상 좌골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던 예를 경험하였기

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 4세의 남자 환자가 우측 하지의 근력 약화와 감각이

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1개월 전 잠을 자는

도중 우측 둔부 아래 부위를 지네에 물린 뒤 교상 부위

에 통증, 부종, 및 우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 저하가 발

생하였다. 그 후 교상 부위에 가피가 발생하였다. 환자

는 개인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지연되

어 교상 1개월 후 본 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다.

환자의 가족력 및 과거력 조사에서 특이한 소견은 보

이지 않았다.

이학적 검사 상 내원 당시 환자의 전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우측 둔부 아래 부분의 내측에 1 . 5×1 . 5

cm 가량의 가피가 형성되어 있었다(Fig. 2). 환자는

모든 관절의 가동범위에서 수동적 관절운동이 가능하였

다. 도수 근력 검사 상 우측 슬관절 굴곡근(Good), 족

관절의 배굴근(Trace) 및 족저굴근(Fair), 그리고 제1

무지의 굴곡(Fair) 및 신전근( T r a c e )의 약화가 관찰되

었다. 환자의 우측 슬관절 이하 부위에 전반적인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으며 우측 하지의 근력약화로 인하여

보행시 자주 넘어지고 경사로 및 계단 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전기진단학적검사 상 운동신경 전도검사에서 우측 경

골신경의 원위 잠시는 9.0 ms, 진폭은 12.5 mV를 보

였고, 비골신경의 잠시는 4.6 ms, 진폭은 3.0 mV이

었다. 감각신경 전도 검사상 우측 천비골신경 및 신경

의 잠시가 각각 3.3 ms, 3.7 ms로 반대측에 비하여

지연된 소견을 보였으며, 진폭이 각각 6.3 ㎶, 6.8 ㎶

로 좌측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근전도 검사상

우측 하지의 좌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모든 근육에서 비

정상 자발전위 소견을 나타내었다. 즉, 환자의 전기 진

단학적 검사 결과는 주로 축삭병변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였다.

교상 후 1개월 뒤에 실시한 혈액학적 검사상 특이소

견을 보이지 않았다.

치료는 신경 손상에 대한 약물치료(경구용 스테로이

드 제재)와 더불어 우측 하지의 근력강화 운동 및 전기

자극 치료를 매일 꾸준히 시행하였다. 1개월 간 통원치

료를 받은 후 환자는 보조적 도구 없이 보행이 가능하

였으며, 교상 2개월 후에 실시한 근력 검사 상 우측 슬

관절 굴곡근(Good+) 및 발목관절의 배굴근(Fair) 및

족저굴근(Good), 그리고 엄지 발가락의 굴곡( G o o d )

및 신전근( P o o r )의 근력이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 교상

2개월 후에 실시한 운동 신경 전도 검사상 경골신경 의

잠시가 9.0 ms에서 4.9 ms로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

감각 신경 전도 검사상 우측 천비골신경 및 비복신경의

잠시 및 진폭이 좌측과 비슷한 수준으로 호전되었다

(Table 1). 침근전도 검사상 근육에서 양성 예각파의

빈도가 감소하였으며 다상성 전위가 많이 관찰되었다.

교상 3개월 후에 우측 하지의 모든 근육의 근력이 4 / 5

등급 (Good grade) 이상으로 호전되어 치료를 중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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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entipede which was identified as Scolopendra sub-

spinipes multilans Fig.  2. Scar of the lesion site bitten by a centipede.



고 찰

지네는 우리 나라의 시골이나 섬지방 등지의 습지에

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절지동물이다. 일반적

으로 혐오스런 생김새로 인하여 인식이 좋지 않지만,

지네는 중국에서 경련과 소아간질에 쓰이는 중국의 전

통적인 약재이다1.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급성 심장 발

작의 치료제나 해독제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3. 여기에

관련된 성분으로는 두 가지 성분, 즉, 지네올( j i n e o l )이

라 불리우는 3, 8-dihydroxyquinoline5과 8 -

h y d r o x y - 1 H - 2 - b e n z o p y r a n - 1 - o n e2이 있다.

이처럼 지네는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과 해로운 성분

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절지동물인 셈이다. 그렇지만 아

직 지네의 독액에 대한 독성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태

이다.

지네의 독액은 5-hydroxytryptamine, histamine,

lipids, polysaccharides 그리고 p r o t e i n a s e와 e s t e r-

sase 등의 효소를 포함하는 복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Scolopendra subspinipes에서 발견된 단백질( t o x i n

S )은 고분자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에 민감하고, 심

장독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2. 또한 S c o l o p e n d r a

morsitans 종에서 추출한 물질로 인해 심장 정지가 발

생하였고 이것이 아트로핀에 의해서 중지됨을 밝혀내어

분비물 중에 아세틸콜린 자체 또는 이것을 유리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3.

Maria (1999) 등은 지네의 독액을 바퀴벌레의 콜린

성 신경절에 주사하여 신경절 후 신경막의 탈분극화가

일어나며 신경절 후 진폭 전위의 활성 역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신경절에 아트로핀이

나 스코폴아민을 전처치함으로서 이러한 탈분극 진폭의

정도가 감소함을 보고하여 지네의 독액 성분이 무스카

린성 수용체에 작용함을 보고하였다5.

본 지네의 표본은 왕지네목( S c o l o p e n d r o m o r p h a )

왕지네과 ( S c o l o p e n d r i d a e )의 노랑머리왕지네

(Scolopendra subspinipes multilans)로 동정되었다

(Fig. 1). 노랑머리 왕지네는 알려진 지네류 중 대형인

편으로(11~15 cm), 몸빛갈은 암록이며 걷는 다리가

2 1쌍이며, 입틀에 턱다리가 있고 여기에 독선이 있다.

곤충류, 거미류 외에 작은 동물도 잡아 먹으며 자웅이

체로 난생이다. 서식장소는 주로 토양속이나 표층보다

는 오히려 썩은 나무나 가지의 빈 구멍에서 많이 발견

된다. 독성이 강하여 취급에 주의해야 하는데 사람이

물리면 격렬한 통증을 느끼며 여러날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증례에서와 같은 신경독성은 아직 보

고된 바가 없다.

지네의 독이 좌골신경까지 침투한 경로는 확실치 않

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지네의 독이의 길이 를 감안하면

교상을 통해 독이 침투되어 좌골신경까지 확산된 것으

로 생각된다. 환자가 수면 중 돌아눕다가 지네를 누르

면서 교상을 입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좌골신경 부위의

조직이 압박되면서 피부에서 좌골신경까지의 거리를 단

축시킨 효과도 독액이 좌골 신경에 용이하게 도달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손상 부

위와 같은 부분을 침 전극을 이용하여 정상 성인 남자

의 피부에서부터 좌골신경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보니 피

부를 압박할 때에는 약 2.3 cm, 압박하지 않을 때에는

약 3.8 cm으로 측정되었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부종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낮잠을 자다가 지네에게 물린 이후 바로 잠이 깨었기

때문에 증상의 발생이 부종이나 압박에 의한 손상보다

는 지네독에 의한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정환·김광석·박성희·고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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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Nerve Conduction Study After Biting of Centipede

After 1 Month After 2 Months

Tibial Nerve

Latency (ms) 9.0 4.9

Amplitude (mV) 12.5 12.8

Peroneal Nerve

Latency (ms) 4.6 3.8

Amplitude (mV) 3.0 4.3

Superficial Peroneal Nerve

Latency (ms) 3.3 2.9

Amplitude (µV) 6.3 12.4

Sural Nerve

Latency (ms) 3.7 2.8

Amplitude (µV) 6.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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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찰에서 아쉬운 점은 지네의 독액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관련 논문이 부족했던 점이다.

저자들은 이 환자에 대하여 경구 스테로이드 제재와

더불어 우측 하지의 근력강화 운동 및 전기자극치료를

꾸준히 수행하여 근력검사 및 근전도검사 상에서 호전

을 관찰하였다.

지네의 교상으로 인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국소적인

부종 및 통증 등과 같은 비특이적인 가벼운 증상만을

보이며 대증적인 치료로 쉽게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교실에서는 아직 발표된 적이 없는 지네의

교상으로 인한 좌골신경 손상의 예를 경험하였으며 포

괄적 재활치료를 통하여 좋은 예후를 보였기에 이를 보

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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